
여성과학기술인에 다양한 지원 결실… 
GIST, 2023 여성과기인 채용·재직 목표제 ‘우수’

- 여성교원 목표제(25%) 달성… 주요 위원회 여성교원 위촉, 여성보직자 수 확대 등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등 기관차원의 다양한 노력 기울여

- 23일(목) ‘2023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서 우수상 수상  

▲ ‘2023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과기정통부장관 기관 우수상을 수상한 GIST(광주과학기술원).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앞줄 왼쪽)이 임기철 GIST 총장(앞줄 오른쪽)에게 상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2023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대회(여성과기

인대회)’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목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

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등 여성과학기술인 기관들이 최초

로 공동 개최했으며, 11월 23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 여성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산·학·연 과학기술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목표제와 

관련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실적이 우수하고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확대 노력과 

지위 향상에 힘쓴 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GIST는 여성연구인력 채용 노력, 여성 신규 채용 비율, 여성 친화적 문화조성 노력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IST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을 위해 신임교원 채용 시 여성교원 목표제(25%)를 실

시했으며 해당 연도 미달성 시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의 정책을 확

고히 한 결과, 재직 여성교원의 비율이 대폭 확대(2019년 10.2%→ 2023년 14.3%) 

되었다.

여성교원 채용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도 14.3%(전체 신규임용 교원 

7명 중 여성교원 1명), 2020년도 25%(전체 신규임용 교원 8명 중 여성교원 2명), 

2021년도에는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우수여성교원 육성을 위한 기관에서의 지속적

인 노력으로 35%(전체 신규임용 교원 20명 중 여성교원 7명)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의 결

과이며, GIST는 ▴임신 중인 여성교원 대상 책임 강의시수 50% 감면 ▴임신·출산 1

회당 동일 직급정년 1년 이내 연장 등 양성평등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IST는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근 여성보직자 수도 대폭 확

대하였으며, 주요 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에서도 여성교원을 위촉하

는 한편, 주요 보직인 학술정보처장과 입학학생처장에도 여성 교원을 위촉했다. 그 

밖에 여교수회 초청강연 등 여성교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GIST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원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

족친화 인증기관’으로 매년 선정되고 있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일하기 좋

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3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성과학기술인

이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향후 역할과 방향 등을 공유했

다.  


